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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글러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부회장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 

 장 퉈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위원 

 자오 샤오줘, 중국군사과학원 향산포럼 사무국장 

 

 

이 세션에서 발표자들은 현 미중관계와 미중경쟁의 근본적 원인, 그리고 향후 

미중관계의 향배에 대해서 논의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부회장은 현재 미국, 특히 워싱턴 내의 중국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미국이 미중관계를 승자독식의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시각은 다소 과하며, 미국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대외정책에서의 

가치문제를 손상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행동, 특히 시진핑 이후 

중국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장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라큐스대학교 맥스웰스쿨 학장은 현 미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 측의 태도는 중국에 대한 공포(fear)와 상대적 이익이 아닌,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유래한다고 했다. 반면 중국 

측의 경우 과거 지역국가나 글로벌 사회에서 비교적 잘 받아들여졌던 

‘화평굴기’라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상실한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의 정책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았다.  

중국 측 참석자인 장 퉈셩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 선임연구위원은 미중관계의 

향후 시나리오를 전면 충돌에 따른 제 2 의 냉전 혹은 통제가능한 갈등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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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두 가지로 보았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 무역-기술 전쟁, 

양안관계,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서 미중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미중간 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을 통해 가급적 미중관계의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도록 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다른 

중국 측 참석자 자오 샤오줘 중국군사과학원 향산포럼 사무국장의 경우 최근 

미국의 안보보고서, 미중경제전쟁, 미국의 양안관계 개입,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 등을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키려 하고 미국의 

제도적 틀을 중국에 적용하려 한다고 관찰했다. 두 중국 측 참석자 모두 

전면충돌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 3 의 입장을 반영한 에블린 고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전략정책학 교수는 한국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어, 한국 입장에서 

세력전이는 처음 겪는 상황이고 이는 많은 질문을 낳고 있다고 전제했다. 현재 

상황 이전의 세력전이는 한국이 국민국가로 태어나기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과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한 

가지 부분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는데, 이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국가와 전략적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제로섬 문제 외에도 한반도 문제, 지역에 대한 

공공재 공급 문제, 해양 문제 등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중 사이 이슈 중 하나인 

인도-퍼시픽에 관해서 중국 참석자들은 인도-퍼시픽이 군사전략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 혹은 지역의 개념인 경우 중국은 이에 대해 보다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문제와 달리 미국의 양안문제 개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다자주의가 약한 

국가의 무기라고 보는 보통의 시각과는 달리 남중국해의 경우 다자주의를 통해서 

지역국가에 관여하는 미국,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중국 모두에게 활용가능한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보았다.  


